
|,縮論

傷寒論 少陰病篇어| 나타나는 

三急下證에 관한漸뿔 

1. 少陰病 偉之二三日 어l 口操뼈乾者는 

急下之니 宜大;承氣楊이라. ... ... ... 92 

2. 少陰病에 답利淸水하되 色純좁하고 心下必痛하며 
口乾操者는 急下之니 宜大;承氣楊이라. ... .... 9£/ 

3. 少陰病 六七日어l 願眼하고 

不大{훨者는 急下之니 宜大;承氣楊이라. - % 

4. 大承氣楊의 使用덤的 ......... ....... ... 97 

111. 結論 --- ----- ----------- ------------- ---- % 

IV. 參考文敵 - - - - - - - %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學術大會發총論文 

傷擬햄 少陰病篇매| 나타나는 三急下證에 관한 팎究 

I . 縮論

r傷寒論』은 外感病의 發病部位와 病情에 따라 

治法 治方을 탈리 하여 초기 對홈橋法의 한계를 벗 

어나 새로운 규율에 따른 질병치료 방볍을 제시함 

으로써 한의학의 독특한 의학이론 체계인 辦證論

治를 발전시키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한 돼究는 明淸代에 이료러 溫病學이 

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傷寒

과 溫病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傷寒과 

溫病의 논쟁에서 傷寒學派는 傷寒과 溫病은 -類

이며 傷寒論의 理法方藥만잘 알면 모든外感病 

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溫病을 전문3 

로 冊究하였던 學者들은 傷寒과 溫病이 전혀 다른 

것임을 주장하고 초기 치료방법인 解表法에서 傷

寒은 辛溫解表를 중심으로 하였지만 溫病은 辛;京

解表 새로운 治法을 열어 놓았다 場本求톨은 『皇

漢醫學 • 傳梁病論』에서 傷寒을 현재 韓醫學에서 

溫病이라 볼 수 있는 장티푸스에 대비하여 설명하 

여 J) 傷寒과溫病이 전혀 다른별개의 병이 아니라 

1) 장티푸스는 에베르트와 가표키 두 사료에 발견한 장티푸 

스균이 시\陽힘鷹에 寄生 緊행함으로 해서 일어난 것으로 휩 

자체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정도에 비하여 휩이 생산하는 옳 

素의 害옳이 오히려 甚大하다. 이 옳素에 대하여 가장 敏感

하게 브F응하는 곳은 延뼈 속의 溫生塵中樞인데, 옳素의 뻐j軟 

을 받으면 OJ 中樞는 즉시 릉분하혀 고 결과로 體溫o] 上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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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므로 溫調節中樞는 職責上 默過할 수 없어 짧節하 

려 하지만 그 방법은 異常體溫을 밖으로 發散하는 수밖에 없 

다. 또 發散하는 데는 絡對한 面뚫을 保有하면서 無數한 If 
8없을 가지고 있는 皮볍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中樞

는 옳素가 滿載한 血행을 間斷없이 皮볍面으로 輸送함으로써 

體溫放散에 노력한다. 그러나 g然의 妙機에도 程度가 있는 

것이어서 無限大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니, 땀으로 排出하지 

못한 옳素는 節骨에 스며들어 頭項彈痛 四股f혐痛을 일으키 

고, 독소를 배출하고자 하나 배출이 되지 않은 영향으로 惡

寒發熱을 일으키며, 아울러 피부 부위 혈관에 血쨌이 증가되 

었으므로 쁨服이 나타나게 된다. --- 그러나 이 發If法에 의 

하여 全愈되는 일은 드물다. 發表로 인해서 表證이 援解하여 

일시적으로 奭快함을 느끼게 되는 데 불과한 것이며, 오래지 

않아 體溫이 점차 상승하고, 口줌 惡,G、 n필a± 食總不振 口휩 

굶홉 등의 消化器llE狀, u~맹t R때痛 등의 呼吸器liE狀을 發하 

며, 服은 뿜性이 덜해져서 짧細하게 된다 이것을 漢方에서, 

‘表證이 풀리지 않고 少陽으로 轉入한다.’는 것이니 이 효狀 

이 곧 少陽證이다. 이처럼 病狀이 變化하는 까닭은 溫調節中

樞가 흉勞困뺀하여 종전과 같이 多量의 血쨌을 體表로 輪送

할 수 없게 된 必至의 運命으로서 血없이 體內部에 充힘하게 

되기 때문이다 方햄j흘 썼는데도 病勢가 옮極하여 뽑j細할 수 

없을 때는 股이 沈 運 實 등으로 변하고, 풀識의 『쫓魔 헛소리 

朝熱 觸滿 便秘나 下껴j (惡몇가 코를 찌르는 듯한 옳便) 食했 

不振 굶黑홈 등의 liE狀을 나타낸다‘ 이것은 漢方에서 ‘少陽證

이 풀리지 않고 陽明으로 輯훌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끊임 

없는 옳素의 刺戰과 持續된 高熱로 인하여 溫調節機가 極度

로 擔亂되어 그 機能이 完全히 喪失되어 放散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옳素는 發散될 길이 없어 體內 갚숙이 消化틀에 

集積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下힘를 쓸 수부써 없다. 따라 

서 漢方에서 이것을 下혐의 適應뾰으로 보는 것은 至當한 見

解로서 옳素集짧의 程度와 뽕、者의 體質의 다름에 따라 調뿔 

承뚫뚫 挑核承氣뚫 小承氣옳 大承氣陽을 選用할 때, 消化품 

內에 集續된 옳素는 細園과 함께 완전히 F융第되고 줌愚은 금 

합覆散좋消하는것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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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는 통 前代의 鼎究를 琮合하여 볼 때 溫 痛 口乾操者 急下之 효大承氣場.(321條)’ l少陰病

病과 傷寒은 같은 熱性 傳梁病의 엠주에 속하고 

단지 그 治法에 있어서 서로 다른 方法을 模索했 

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一般 熱盛傳梁病에 대한 

認識이나 理解의 차이일 따름이나 옮病과 傷寒의 

本質的안 차이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溫病學說은 

실제적으로 一般 熱盛傳梁病의 傳變過程과 治擔

法에 대한 陽寒論보다 좀더 發展된 一種의 學說일 

따름이다2) 

T傷寒論』에서는 질병의 轉變規律을 三陰三陽으 

로나누고각각의 轉變狀況에 따라규맘下和溫 

法등의 治法을 개발하여 여기에 알맞는 方齊j를 제 

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治法은 太陽病에서 ff法

을, 陽明病에서는 下않을 少陽病에서는 和法을 三

陰病에서는 溫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範隱와는 달리 少陰病篇에 大承

氣場으로 下法을 쓰는 것 3條文。l 있는데, 注家들 

은 이를 少陰病 三急下證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 

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저자는 본 

연구에서 少陰病 三急下證에 대한 諸家의 설을 정 

려하고 圖病學的인 입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本論

F傷寒論 • 少陰病mi&證治』에 보이는 大承氣場

證은 ’少陰病 得之二三日 口操n며乾者 急下之 효大 

承氣揚 (320條)3) ’ l少陰病 自 flJ淸水 色純좁 心下必

잉 생t元植. r中國훌훌學史」. 서울. 東洋醫쩔m究院. 1984. 
p.312 

3) 條文의 일련번호는 張혐基 外, 「傷寒論手冊」. 重慶, 科

學技빼文It-出版社, 1983. 에 의거 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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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七日 願眼 不大便者 急下之 宜大承氣場.(322條)’

가 있는데, 각각의 條文에 대하여 먼저 諸家의 註

釋에 의거하여 내용별로 비교 고찰하고 이 證이 

溫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少陰病 得之二三日어l 口操뼈 

乾者는 急下之니 宜大承氣陽이라. 

이 條文의 口操n因乾 대하여 

成xe를 중심으로 하여 方有執 尤↑읍 등은 “傷

寒이 발생한지 五六日에 %가 少陰에 傳하면 口操

n며乾하면서 휩證이 생기니 뻐氣가 정정 깊어가기 

때문이다‘ 少陰病이 二三日되어 뻐氣가 아직 깊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口操n며乾하는 것은 

뻐熱이 이마 깊이 들어가 賢水가 고잘되었기 때문 

이니 급히 大承氣場으로 下之하여 합氣를 회복시 

켜야 한다4)”라고 하였는데, 이는 口操뼈乾이 少

陰病에서 나타나는 것에 의마를 두어 養熱。l 심하 

여 협의 陰氣를 拍j룹시켜 발생한다는 陰陽論的인 

연요로 본 것이다 

。1와는 달리 채琴 • 錢i黃 · i:rm · 山田lE珍 • 陸

淵雷 • 등은 “陽明病에서 下法을 쓰는 證가운데 少

陰病과 비슷한 것이 있으니----- 口爆뼈乾證은 바 

로 急下할 證은 아니나 반드시 可下之服證과 題候

가 있을 것이 니 口操n因乾證이 같이 나타나연 律波

이 곧 拍i룹할 것 이 니 마땅히 急下存陰해야한다 

以下二條도 마찬가지다 또한 少陰病篇에 大承氣

揚A로 急下하는 三條는 모두 陽明病이 다 5)”라고 

4) 傷寒傳經五六日에 껴lii少陰하면 則口陳뼈乾而협하니 ~ 

껴li!l!i~也일새라. 令少陰病得二三日하야 껴I뭘未深入Z時에 

便fF口陳뼈乾者는 f올!fil熱E甚하야 뽑水乾tl!니 急與大承월흉 

下之하야 以全뽑tl!라. 
5) 陽明下證에 有뚫似少陰者하니 讀훌遇此에 常迷흙失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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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術大會發表論文

하여 뽑實 實熱 操뿜나 宿食이 겸하여 있는 陽明

熱證£로 土府인 몹가 實하여 水緣인 賢을 웹하여 

발생한 증상이므로 少陰病이라 영영하였지만 病

의 根本은 몹實 實熱 ;操保가 있는 뽑家實證으로 

보아야 한다는 五行論的인 면으로 보고 陽明病에 

속하는 것A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楊宏仁은 “뻐氣가 少陰病에 침 범 

한지 二三日만에 口操뼈乾하는 것은 원래 환자가 

몹火素盛하고 賢水素흙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大

承氣場으로 急허 뽑火를 i횡하여 賢水를 구해 야 하 

니 만약 치료시기를 늦추면 賢水가 抽i뭘할 것이니 

陰氣가 拍漫하면 비록 下法으로 치료하더라도 아 

우 소용이 없다 61”라고 하여 口操n며乾證이 뽑火가 

원래 實하고 賢水가 원래 虛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素質的인 연을 강조하였다 

이 條文에 대한 여러 注家의 의견이 紹紹한데 

우선 口操n며乾證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 病證에 대해 張觸 채琴 錢演 山

田正珍 陸淵雷 등은 여 러 상황을 들어 陽明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陽明病의 病理特徵을 

살펴보면 少陰病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陽

明病의 發生機轉은 太陽病을 太過하게 發규시켜 

律波을 손상시켜 발생하거나 완전하게 發규시키 

지 못하여 뻐熱이 안으로 들어가 발생하거나 發규 

今參以陽該하면 則確然易쩌]라. 口陳뼈乾一證은 未可樓以急

下나 必~I有可下之服證眼候하고 옳見口陳뼈乾하면 !\I]律쨌將 

圍할새 當急下存陰耳이니 Ji!,下二條도 做此라. 又少陰篇에 

用大承氣傷急下者 三條는 其病皆是陽明이요 蓋亦熱論家之舊

文이니 故로 稱少陰耳라. 三條舊注에 多以월少陰復轉陽朋은 

蓋엉]所謂中陰團府之病이니 然M;뺑陽明하면 Jl.ljj및稱陽明이 可

슛라. 종以其 g少陰輯來를 而仍稱少陰하면 則太陽少陽之轉

入陽明者를 仍稱太陽少陽이 司乎아 其없熱論家之文을 可知

라. 

비 %포少陰二三日에 엉]口陳뼈乾者는 必其人뿜火素盛하고 

뽑水素흙할새 當以大承룹훌으로 急생찮멸火하야 以救賢水니 

若復避延時B하면 휩水Mn홀하야 其陰必亡하야 雖下라도 無

!§.핫라. 

傷寒論 少陰病篇에 나타나는 三急下끓에 관한 R究

法을 쓰지 않고 誤治하여 養熱이 t盛하여 발생하 

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陽明病의 證候는 身熱 규 

出 口폼乾操 服洪大 응을 나타내는 陽明經證과 湖

熱 證語 眼R동휩휩 大便秘結 등을 나타내는 陽明府

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모두 열형을 나타내 

지만 後天之本인 뽑의 i꿇波만을 抽i홈시켜 나타나 

는 증상이으로 랍의 元陰을 消燦시키는 일은 없 

다 일반적£로 뼈唯의 證狀은 少陰病이나 l新陰病

에서 元陰不足으로 인하여 虛火가 上淡한데서 발 

생한 것이 많으으로n 이 條文의 口操n며乾은 少陰

病으로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A로 少陰病은 外쩌가 흡入하여 

三陽經을 거친 다음에 轉變되는 관계로 少陰病證

이 나타나기까지는 5일 이장의 시간이 걸려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2.3 일만에 나타났으므로 이는 風寒

뻐가 彈한 경우와 溫평쩌의 경우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熱證이 심 하여 口爆뼈乾의 증상이 나타나 

고 澤波을 傷하는 것이 심하므호 後者호 보는 것 

이 타당하다 

그러으로 이 條文은 陽明病의 몹家實證의 하나 

라고는 볼 수 없으며, 溫病에서 i溫뻐가 침습하여 

딸의 i휠波을 抽j힘시켜 더 이 상 陰精이 상승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證으로 보아야 하므로 T傷寒論 • 

少陰病篇」에 配屬시켰다고 볼 수 있다 

끼 病人服陰陽{용緊 反If出者 亡陽也 此홈少陰 法當뼈痛而 

復a±띔u (때) 

少陰病 下利 뼈痛 뼈滿 心煩者 1흉볍$훌主之 (31기 

少陰病 二三日 뼈痛者 可與납草傷 不差者 與t홈便覆 (318) 

少陰病 뼈中上生훌 不能語言 聲不出者 줌酒傷主之 (319) 

少陰病 뼈中痛 半夏散及傷主之 (320)

少陰病 下利淸뤘 裡寒外熱 手足隊i보 服微欲*@ 身反不惡寒

其人面'iffi色 或題痛 或乾때g 或뼈痛 或利止 服不出者 通服四i효 

覆主之 (324)

少陰病 四평 其人或% liX’季 或/j\便不험j 或複中痛 或t世띔j下 

重者 四않散主之 (32되 

傷寒先8\t~發熱 下利必g止 而反퓨出 뼈中痛者 其候월題 

發熱無i'fITTi폐,_e ‘염止 휩不止 必!헛R용血뽕 其願不짧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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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少陰病에 엽利淸水하되 色純

좁하고 心下必痛하며 口乾操者는 

急下之니 宜大承氣編이라. 

이 條文에 대해 成£己 • 方有執 • 程知 · 楊宏仁

등은 “少陰病에서 멈利淸水하는 것은 體뼈이 없이 

下利하는 것이요 色純좁은 펀水를 下利하는 젓이 

니 下無體뼈이 바로 펀水이다 이는 少陰實熱에 

속하니 心下必痛하고 口操n因乾하는 것을 보면 少

陰病의 急下證이 틀림없으니 大承氣場으로 急下

하여야 한다8)”라고 하여 모두 이에 대한 원안을 

모두 “少陰實熱”로 보고 있다 

또한 周揚俊·奏之植·沈텀南·金옳·沈明宗 

등은 ’熱耶가 少陰에 傳해져 往往 i옳j宰가 없는 淸

水를 멈利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旁流之水로 인함 

을 알 수 있으며, 다른 色을 띠지 않고 純좁色인 

것으로또한木쩌가土를 침범한 것을 알수 있다 

또한 心下가 아프고 口乾操하는 것으로 ;행I*가 攻

牌하여 i좋浪。l 모두 말라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니 마땅히 急下하야 陰律을 구해야 한다 이는 

少陰의 %氣가 陽明에 轉入하여 생긴 陽明船證이 

다9)”라고 하여 이의 원인을 “少陰轉入陽明府證”으 

로 보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또한 張觸는 “少陰證에서 멈利하는 것 이 가장 

8) 少陰病에 엽利淸水는 謂下利無體뼈也요 色純좁은 謂所

下者가 皆뿜水也니 下無體m이 純是'flj水라 此는 톨少陰實熱 

일새 所以心下必痛하고 口險뼈乾은 其뚫少陰흉下之證이 無

疑헛 故로 當흉下之니 宜大承휠흉이라 
9) 熱뻐傳之少陰하야 往往엄利至淸水而無엎슐로 明系旁流

之水를 可知며 色純좁而無뼈色相間으로 又系木%乘土를 可

知라. R痛tE心下하고 口且乾陳로 其陳똥攻牌而律滅盡燦를 

又可知헛니 故當흉下하야 以救陰律이라. 此는 少陰轉入陽明

뼈證til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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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은 虛寒하면 멈利淸췄하고 虛熱하면 下tlJ

體血하기 때문이니 대부분 溫補法으로 치료한다 

傳經陽뻐가 內結하면 純좁水를 멈利하며 溫熱病

이연 멈처l煩鴻하니 淸熱鴻下하여야 한다 IO)”라고 

하여 이의 원언을 傳經陽뻐가 內結하거나 溫熱病

으로보고 있다 

그러나 훔宗海는 “火가 木의 도움을 받으면 좁 

色이 나타나나 어떠한 이유로 木色의 下利를 하는 

지 모르며 또한 心下必痛을 木웹土로 해석하는 것 

은 더욱 잘 못된 것이다‘ 이미 土가 木의 克을 받 

았는데 어찌 大承氣場을 다시 써서 土를 攻代할 

수 있으리요 대개 純좁色은 木色이니 體i十의 本

色이 나타나는 것이다. 洋醫들은 ’빠氣가 有餘하면 

觸i十이 많이 생겨 U區苦不食하고 좁色 대변을 본 

다’하니 아것이 色純춤의 뜻이요洋醫들은大黃· 

水銀뻐으로 이를 치료하니 此論과 합당하다 心下

必痛하는 것은 5暗E의 隔體을 말하는 것이나 隔은 

府에 연결되고 觸에 통할새 R홉火가 盛하면 빠으로 

부터 담즙이 많이 나와 隔中으로 을어 가 心下에 

이르러 隔中에서 운행하는 水를 막으므로 이 水가 

뿜中으로 들어가 下뼈하니 이것이 바로 淸水며 그 

色이 純좁하게되는 까닭이다 대개 隔體은 行水之

道요 水는 몹를 따라 隔A호 틀어 가니 觸i十이 B륨 

을 따라 몹로 들어가연 心下의 B힘을 橫格하니 心

下必痛이 생긴다 R홉it이 몹로 들어가 水가 隔으 

로 들어 가지 못하여 觸it을 下뻐하면 純좁色의 淸

水를 下利하게 된다 水가 몹中을 따라 下뻐하여 

隔體에 水가 없요연 化氣升律할 수 없는 까닭에 

口乾操하니 水와 律은 딸이 主하는 것이므로 이 

證은 少陰띔經에 속한다 II)”라고 하여 이의 頂因

1이 少陰之證에 엽利者最多는 虛寒則엽利淸뤘하고 虛熱則

下利體血하니 故多用溫補요 傳짧陽쩌3內結하면 則엄염j純좁水 

하고 溫熱病이면 則엽염j煩웹하니 ti!.宣下흉淸熱이라 

11) 火得木助하면 現木之좁色이나 然이나 未知何故要뻔出 

木之色하고 又心下必痛으보 解없土풍木克는 尤非tB라. 없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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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iii :Ji:용경용쫓論Jt 傷寒論 少陰病篇에 나티나는 三急T證에 관한 빠究 

을 독특하게 ‘府觸實熱’로 보고 있는데 少陰病에 이 條文에 대해 成£己 · 周揚俊 • 沈目南을 바 

속하는 이유에 대해 “口乾操”가 賢이 主하는 水와 롯한 여러 注家들은 “이는 少陰風熱。l 陽明에 轉

運波의 부족a로 나타나므로 少陰病에 넣어야 한 入하여 操實이 된 것이다 賢은 몹의 關門이니 關

다고 주장하고 있다. 門이 熱閒하면 賢뻐가 陽明으로 돌아 들어가 牌몹 

여기에서 病因을 ‘少陰實熱’, ‘少陰轉歸陽明’, ‘府 賢 三緣이 獲塞無通하묘로 題眼하면서 不大便하 

觸實熱’ 등 어떤 것£로 보던 간에 중요한 점은 이 게 되며 몹澤과 賢水가 장차 끊어질려고 하므로 

條文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傳經熱%가 少陰 마땅히 大承氣楊으로 急下하여 몹賢의 將總之陰

에 들어간 것’ ‘代뻐가 內發한 것’이 아닌 新感溫病 을 구해야 할 것이다. 대개 少陰病에서 臨眼 不大

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이 다. 특히 『傷寒論 • 少陰

病篇』에서는 {專經熱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證

에 따라 짧I휩揚 苦酒揚 挑花楊을 쓰는 것£로 되 

어 있고, 1*~內發인 경우 黃連阿뺑揚을 쓰는 것 

으로 되어 있요니 이러한 점이 이 條文과 구별할 

수 있는 특정이다 그러E로 이 條文에 대한注家 

중 훔宗海의 의견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며‘ 이에 

해당하는 현대 의학적인 病名~호는 中毒性빼흉, 

急性 出血性 陽淡 등~로 볼 수 있으으로 한의학 

에서는 혈熱훨의 법주에 속한다. 

3. 少陰病 六七日에 題騙하고 不

大便者는 急下之니 宜大承氣揚이 

풍木克하니 뿔司再用大承월하야 以攻其土짧리요. 蓋純뽑은 

없木Z色者니 見現버뺨tt.!本色也라. 西洋醫를m:월有餘면 

則生鷹tt太多하야 멜줄不食하고 大便좁色이라하니 此其色純

貴Z義也요 西짧用大黃水銀%治Z하니 與此옮正合이라. 其
心下必痛者는 是指觸前之圖鷹 를it!니 圖은 連千맑而通千홈 

系할새 뼈火盛하면 tt多t:tm:系而住入圖中하야 至心下하야 

將圖中所行Z水!iIH뭘하야 使退꿇入톱中하야 從下而뻔하니 是
~淸水요 其色純훔也라. 옳圖題은 물行水Z道요 水는 要從

톱而入圖하니 鷹之大tt이 要從圖而入뽑하고 遊훤千·~、下Z圖 

하니 故心下必痛이라. 뼈tt협入뽑하야 而水不得入千圖하야 

反뼈뼈tt下뻔하면 월下영l淸水하고 其色純좁it!라. 水없從몹 

中下뻔하야 而陽願中反無水하면 不能{~월升뚫 故로 口乾爛

也며 水뚫者는 뽑所主 故로 l比뽑은 歸千少뀔賢양이라 

便은 %氣가 몹에 傳해진 것이니 少陰陽明이라 말 

할 수 있고‘ 陽明演熱이 賢~로 下流하여 目中不

TT하고 體不和하는 것은 陽明少陰이라 말할 수 

있으니 五織六服가 모두 서로 傳乘生克한다는 뜻 

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該斷하면 치료하지 옷할 

것이 없다_l인”라고 하여 이의 원인을 少陰의 熱쩌 

가 陽明府證으로 轉歸된 것으로 보고, 題眼 不大

便에 대해서는 牌몹뽑이 쫓塞하여 나타나는 증상 

A로 보았£며 熱$로 인하여 몹律과 賢水가 抽漫

되므로 急下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李홉風은 “少陰病 六七日은 뻐氣가 化寒

化熱하는 시기 이 다 眼痛下利는 少陰의 뻐가 化寒

하여 안으로 太陰의 養에 遊했기 때푼이지만 지금 

의 8훌R흉하고 不大便은 少陰의 %가 化熱하여 안으 

로 陽明의 養에 칭호했기 때문이 니 火盛土操의 뜻으 

로는 같지만 나타나는 病證은 같지 않다 陽明病

에서 發ff不解하고 題滿痛한 것을 急下하는 것은 

陽熱內結을 치료하기 위함이요 少陰病에서 題R통 

不大便을 急下하는 것은 陰熱內結을 치료하기 위 

함아니 陽쩌 陰%를 막흔하고 中뚫에 內結하면 모 

12) 此는 少陰風熱이 轉入陽明操톨也라. 뽑없몹關이니 關

門熱閒하면 협%遭빼陽00하야 而聊톱뽑三빼이 훌흉無通 故

로 願眼而不大便이요 但뽑律뽑水가 將E告옳 故로 宜大承윌 
急下하야 而救뽑賢將絡Z陰也라. 蓋少陰病에 8훌8톨不大便은 

乃쩌3傳於뽑니 謂Z少陰陽明이요 而陽明演熱下流賢中하야 有

目中不了了하고 g좁不和훌는 謂Z陽明少陰이니 但五빼六服가 

뿔有互ffi!!J乘~월之뚫려. llt!ut찔쩍하면 횟j機뿔無$§쫓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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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大承氣場으로 急下한다 13)‘라고 하여 病의 原

因에 대해 陰뻐 陽뻐를 막론하고 뻐氣가 內結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모두 急下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楊宏仁은 “少陰病 六七日에 題眼不大便

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이 陽氣가 素盛하고 톱에 

宿食이 있기 때운이다‘ 뻐氣,가 이미 少陰A로 들 

어 가고 다시 陽明요로 轉屬하여 톱實證。l 發한 것 

이 니 大承氣場A로 急下하여 야 한다 14)”라고 하여 

素質的으로 陽氣가 盛하고 본래 宿食이 있으므로 

少陰病이지만 題眼 不大便證을 발한다고 보았다. 

또한 黃元細는 “牌가 명을연 氣昭하고 氣隔하띤 

廳以下眼하며‘ 뽑가 병들면 遊하고 遊하면 廳以上

眼한다 太陰病의 題眼은 i뭘이 盛하여 便利하며 

陽明病의 題眼은 操가 盛하여 便堅하니 題眼不大

便證은 陽明의 操가 盛하여 牌陰을 소요시키는 것 

이다 操土가 水를 克하여 水뼈하고 牌精拍觸한데 

D<:己合%가 殘陰에 영 향을 주변 水가 더욱 마르게 

되니 急下해야 한다 15「라고 하여 ll] 록 少陰病이 

지만 이는 陽明操熱이 牌陰을 소모시키는 證이므 

로 大承氣場을 쓸 수 있다고 보았다. 

장기한 注家의 의견을 창조하여 보면 이 條文

에서 말하는 眼眼不大便은 원래 陽明뼈證에 해당 

13) 少陰病六七日은 월%之化寒化熱時也라, 홈願痛下j!J는 

是少陰.!ml化寒하야 而內遊千太陰之훌也로대 今에 願眼하고 

大便不行은 是少陰zmi化熱하야 而內遊千陽明之훌也니 與火

盛土爛Z옳로 同이나 唯見證不同也라. 陽明病에 發i'f不解하 

고 g흉뼈痛者를 急下Z는 是陽熱內結也요 少陰病에 g흉眼不大 

便을 急下Z는 是陰熱內結也니 無옳陽캐3與陰해3之內結하고 

均必結子中薰 土Zill也니 故均宜下Z以大承뭘옳也라. 
14) 少陰病六七日에 題眼不大{훗者는 蓋因其人이 陽뭘素盛 

하고 톱有햄食故也라. 所以ltmlB入少陰하고 復휩I陽明하 

야 而成톱톨하니 故宜大承륭훌으로 急下Z也라, 
15) 牌病則隔하고 없則解以下眼하며 몹病Jllj遊하고 遊則鷹

以上眼이라. 太陰Z顆眼은 則협盛而|훗띔j하고 陽明zn흉眼은 

則陳盛而|훗堅하니 8흉眼不大便은 톨陽M爛盛而杓牌陰也라, 
操土克水하야 水i뽑而牌精혐簡한데 tt己合%가 以臨짧陰하면 
水愈不支하니 更當릎下랴. 

!16 

하는 것이지만 少陰病이라고 한 점을 볼 때 이는 

별개의 독렵적안 條文이 아니라 320條의 口操n며乾 

證과 함께 연관지어서 보아야 한다 

上記 三條에서 少陰病이라고 한 젓에 관해 場

本求훌은 熱이 없고 欲陳等證이 있기 때문으로 였 

고 注號는 口操n因乾證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阿琴은 ‘熱찮於內 뽑水拍i固 因轉屬陽明 톱火上꽃 

故 口操뼈乾 急下之 火歸於tX水 律浪自升훗 16)‘라 

고 하여 熱로 因하여 賢水가 拍個하기 때문으로 

여기고 모두 이 條文들이 모두 少陰病이 轉屬陽明

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程國影은 醫學心↑쯤 

에서 口操, 뼈乾jjijj룹, 下利淸水를 가리켜 少陰經

의 傳經熱證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傳經의 日數

를 따져 본다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病을 

얻은 지 2, 3 日 만에 證狀이 暴急하게 나타나는 것 

은 傷寒傳經의 熱證과는 같지 않으므로 이는 少陰

經에서 溫病의 뻐가 發하여서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張觸는 著書인 『傷寒續論』에서 

“fj(氣,之發手少陰 其勢最急 與傷寒傳經熱證不同 得

病才二三 日郞口操n며乾 延至五六日始下 必抽橋難

鳥돗 故宜急下以救賢水之播杓也 I 7)"고 하여 이 條

文이 溫病과 관련된 條文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러므로 上記 證狀은 病뻐의 性質이 最速한 溫熱之

쩌임이 분명하나 322條文에서는 六七日만에 R훌眼 

不大便의 證狀이 나타나으로 이것에 한하여 傳經

熱$라고 볼 수도 있다 그것이 傳經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病뻐의 성질이 溫熱性

이라는 것과, 病A의 뽑陰이 虛한 상태가 暴해 있 

다는 것이 證狀의 가장 核心的엔 要素라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해 張觸는 ‘少陰之證 自利者最多 虛

寒則下fl]淸뤘 虛熱則下利體血 故多用溫補 {專經陽

뻐內結 ftl.I 범 fl]純淸水 溫熱病 ftlJ 범 fl]煩漫 井宜下

16) 觸. 『廳來없隻」, 上海, 上廳}學버版社, 1978. p.122 
17) 張뼈. r陽寒**옳』, 훌~t;, 自由버版社, 1987. pp. 796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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棄淸熱-‘ 18)”라고하여 傳經熱뻐와 溫熱病과의 구 고 하여 大承氣場의 목적 이 몹實證과 몹實服에 있 

별 점을 논하고 있A니 자옷 창고할만하다고 본 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 그런나 吳又可는 그의 著書인 『溫훔論 • 注意逢

또한 이 3條文은 각각의 條文이 독렵적인 病證 $꺼抱結養』에서 다음과 같은 조금은 相反된 주장 

이 아니라 평%이 챔범하여 演熱俊이 발생하는 3 을 하고 있다. 下하는데 너우 지지부진하지 말라 

단계를 섣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320條의 는 설에 거리끼어 마땅히 下해야 하는 在狀을 下하 

口操뼈乾은 초기 단계로, 321條의 멈利淸水 色純 고서도 結養이 없음을 보고 평下시킨 것이 너무 빨 

좁 心下必痛 口乾操는 그 다음 단계로, 322條의 랐다고 생각한다떤가 或 下證이 아년 것을 下藥을 

題限 不大便은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誤用한 것 아닌가 의심하지 말아야한다 본래 承氣

場은 i쪼.$하기 위해서 設定된 것이지, 전적으로 結

4. 大承氣編의 使用텀的 

{띠景은 『{흉寒論 • 陽明病篇』에서 大承氣V易의 用

例는반드시햄·滿·操·實의 네 가지條件을具 

備하고 있어야 바로소 이를 쓸 수 있다고 하고 있 

는데, 이에 의거하여 여러 注家을은 少陰病 三急

下證에서 大承氣場을 쓰는 것으로 보아 少陰病이 

陽明服로 轉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錢漢은 “病을 얻은지 二三日만에 바로 口操n因乾證

이 나타나 急下之證으로 된 것은 少陰病의 變證이 

요 少陰病의 常證은 아니다 그러나 다만 口操n며 

乾證은 急下之證이 아니으로 반드시 몹實證과 實

熱服이 있어야 한다 病證이 비록 少陰에 속하지 

만 ~~氣가 陽明으로 돌아 간 것 이므로 所謂 ‘陽明

中土는 萬物所歸며 無所不傳이라’하니 몹家實의 

證提7t 있어 야만이 大承氣場으로 急下할 수 있다 

急下해야하는 이유는陰部로뻐氣가 을어가 陽氣

가 정정 亡失되고 몹氣7t 敗揚하여 廠·輝· ~JB . 

遊의 證狀으로 발전할까 염려해서이니 變證이 별 

떼처램 냐타나연 어떠한 치료도 할 수 없으으로 

不得不 급히 下法으로 치료해야 할 것이다 I 9)”라 

18) 張짧. 前獨홈. p 797. 
19) 錢橫 『傷寒뼈源集 · 少陰鷹』 {陸효~. T傷寒論古今·m

鍵을 위해 設定된 것이 아닝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만약에 結養이 되기를 기다련 다음 鴻下할려고 하면 

血浪。l 熱로 인하여 指傷되어 變證이 연이어 생겨난 

다 이는 어련 호랑이를 걸려 i뼈를 자초하는 것과 같 

으니 참으로 醫者의 잘옷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i庸養이라도 下할 時機를 놓지연 이것이 薰쫓하여 敗

類처럼 極莫를 發하고, 혹은 運根을 쩡어 놓은 것 같 

아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結硬되지 않는 것이 있다 

다만 據惡氣가 일단 사라지면 뻐毒도 이에 따라 消

去되고 服證도 이에 따라 없어진다 어찌 結養안을 

기다려서 下法을 選延시킬 수 있겠는가20)"라고 하 

여 大承氣場을 쓰는 目的이 操'*를 치료하는 것보다 

는 %氣,를 i寫下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러한 논점에 봉 때 少陰病 三急下證은 少F휠휩이 陽

明服證으로 轉移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i혈熱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究」, 沈陽, 遺寧科學技術出版社, 1994. p 799. 에서 再i51用)

‘此條의 得病才二三日에 31口操뼈乾하야 而成흉下Z證者는 

乃少陰之變이요 非少陰Z常也라. 然이나 但口操뼈乾은 未必

없是急下之證이로대 亦必有몹홈Z證과 實熱Z服이라‘ 其見

證이 雖少陰이나 而有%월復歸陽明하니 엉]所謂陽明中土는 

萬柳所隔며 無所不隔하니 뭘뽑家홈之證提라야 方可急下而用

大承월傷也라. 其所以急下者는 恐入陰Z證하야 陽룡蘭亡하 

야 몹룡敗협하야 必포麻銀미ITi효일새니 .홉證峰起하면 f\IJ無及

헛 故로 不得不急也라.” 
20) 吳又司. ?溫授꿇J, ~t京, 中짧藥出版社, 1995.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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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結論

상기의 三急下證은 비록 大承氣滾을 사용하고 있지만 少陰病에 속하는 것은 원래 뽑陰이 不足하여 

쉽게 ~氣가 홉入하고 재차 熱뼈로 인하여 뽑의 陰精을 拍漫시키기 때문이다. 

少陰病 三急下證은 傳經熱%에 의한 病證이 아니라 盛授뻐가 下뚫홈띠立에 直中하여 생긴 新感 溫病7}

운데 i훨熱평의 範曉에 속하는 것으로 西洋醫學에서 말하는 中毒性 빼흉, 急性 出血性 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3條文은 각각의 條文이 독립적인 病證이 아니라 授뻐이 챔범하여 i혈熱!똥이 발생하는 3단계를 설 

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 320條의 口操n因乾은 초기 단계로, 321條의 自利淸水 色純좁 心下必痛 口乾

爆는 그 다음 단계로, 322條의 R흥眼 不大便은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三急下證에서 大承氣揚의 사용목적은 操保를 i寫下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途뻐의 의미로 보아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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